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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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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갈등지각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거부․제재 양육지각, 아동의 반추 및 

사회불안과 어떤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90명과 아동의 담임교사들이다. 부모갈등 및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반추적 반응과 사회불안은 아동 보고

로 측정하였고,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의 보고로 측정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갈등 지각은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

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갈등지각, 반추, 그리고 사회불안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주는 직․간접적 연계

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

추적 반응, 그리고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반추는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갈등은 거부․제재 양육, 반추적 사고 및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 양육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을 통

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부모갈등, 거부제재 양육,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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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갈등은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중요하

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아동의 행동문제 등

을 포함한 적응문제와 일관되게 관련되어 

왔다(Davies, Forman, Rasi, & Stevens, 2002; 

Goeke-Morey Papp, & Cummings, 2013; Rhoades, 

2008). 가령, 부모갈등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서, 행동 그리고 인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반응스펙트럼에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보였다(Cummings & Davies, 

2010).

Grych와 Fincham(1990)의 “인지-맥락 모형”에

서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

을 주는 과정에서 아동이 갈등을 어떻게 인지

적으로 지각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즉 부모갈등의 실제적인 양상보다는 아동이 

이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심리적 

적응과 더 관련을 보인다는 것이다. Grych와 

Fincham(1992, 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갈

등의 빈도나 위협정도, 그리고 갈등내용 등

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가 아동적응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다른 연구(Fincham, 

Grych & Osborne, 1994)에서도 실제 부모갈등 

정도보다 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처리과

정이 아동의 장기적인 적응 수준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

이처럼 인지-맥락 모형과 일치하여(Grych 

& Fincham, 1990; 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아동들이 부모갈등을 자신이

나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거나 또는 부

모갈등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면서 내재화 행동문제

(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Grych, Harold, & Miles, 2003)뿐 아니라 부정적

인 심리적 발달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가령, 

아동이 부모갈등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갈등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아동

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에 대한 낮은 가

치감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었다(Rogers & 

Holmbeck, 1997).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에서도 부모

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가족관계

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부모 간 갈등이 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아동은 슬픔, 무기력, 수치심 등을 

더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Grych & Fincham, 

1993). 반면, 부모갈등을 멈추게 하는데 책임

이 있다고 믿고 있는 아동은 더욱 파괴적이

거나 공격적 행동에 관여하면서 외재화 문제

를 발달시켰다(김민정, 도현심, 2001; Buehler, 

Lange, & Franck, 2007; Gerard, Buehler, Franck, 

& Anderson, 2005).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발달

적 결과들은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도 영향을 

주면서(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윤주, 2004; Grych & Fincham, 1993).

이와 같이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권

영옥, 이정덕, 1997; Kiztmann & Cohen, 2003; 

Vanderwater & Lansford, 1998). 특히 부모갈등 

영역에서도 부모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것, 갈등 원인을 자신 탓으로 지각하는 것, 그

리고 갈등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 등(Grych & Fincham, 1993)의 하위 영역들이 

아동적응과 일관되게 관련을 보였다(Grych, et 

al., 2000; Grych, et al., 2003). 따라서 현 연구

에서도 부모갈등의 하위 영역 중, 갈등을 자

기 탓으로 지각하는 자기비난 및 갈등내용, 

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 그리고 갈등에 대

한 대처여부 등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이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발달적 결과 간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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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이러한 관련성이 총체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과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보

이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갈등은 부모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노지형, 송현주, 2007). Davies와 Cummings 

(1994)는 부모갈등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면서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Belsky(1981)의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이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즉, 부부갈등으로 무

기력해진 어머니는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대하

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 아동의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은 사회적으로

도 위축되면서 부적응적인 발달적 결과를 보

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Fincham, et al., 1994)

에서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

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비교한 결과, 부모갈등

은 아동의 내재화 부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외재화 부적응에는 여아의 

경우에만 통제적 양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었다. 이처럼 부모갈등은 아동의 적응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행

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Cummings, Davis, & Campbell, 2001).

앞서 언급되었듯이,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 

지각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더 중요한 예

측요인이 되었다. Osborne와 Fincham(1996)은 

양육행동이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하며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안하였다(Harold, 

Fincham, Osborne, 1997). 즉 부모-자녀 관계에

서의 문제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

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어떠한 

관련을 보일 수 있다.

이민식(1999)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갈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 높은 상관을 보였

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정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재화 부적응과 높

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처럼 부모 간 갈등을 

지각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런 부정

적 지각이 아동의 적응문제에도 부적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양식으로 

반추적 사고가 제안되었다. Davis와 Forman 

(2002)은 지나치게 한 가지에 몰두하거나 걱정

을 반복적으로 되씹는 반추적 반응이 부모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

(Johnson, Carr, &, Whisman, 2015)에서 보면 반

추적 반응이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된 위협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다.

반응양식이론에 의하면 반추적 반응은 

고통스런 증세에 초점을 두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고통에 반응하는 양식으

로서, 그리고 이런 증세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반응하는 양식으로 정의된다

(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p.400). 이러한 반추적 반응은 아동 중기 때 

자기보고로 측정될 수 있으나, 청소년기 

초기가 되어서야 부 적응적 문제를 예측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Rood, Roelofs, Bogels, 

Nolen-Hoeksema, & Schouten, 2009).

Johnson등(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이 반추적 반응과 관련되었

고, 이러한 위협적 지각은 반추를 통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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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반추적 반응

은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을 보였고(Rhoades, 

2008 참조), 이후 삶에서 부 적응적 결과

를 예측했다(Cumminga, George, McCoy, & 

Davies, 2012; Cummings, Schermerhorn, Davies, 

Goeke-Morey, & Cummings, 2006; Goeke-Morey et 

al., 2013).

반추적 반응은 부모갈등 뿐 아니라 부정

적인 양육행동과도 관련을 보인다. Hilt, 

Armstrong, 그리고 Essex(2012)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초기 에 높은 수준의 통제적 양육에 노

출된 아동들은 성인기 때 반추를 더 많이 하

였다. 또한 아동기 때 과 통제적인 부모를 가

졌다고 보고한 대학원생들이 성인기 때 반추

에 더 관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반

추적 반응은 아동기 부모갈등에 대한 혐오스

런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 연계성을 중재하였

다(Spasojevic, & Alloy, 2002).

지금까지 부모갈등, 양육방식, 반추적 반응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부모갈등

은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반추적 사고를 매개

로 부 적응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부정적인 양육행동도 반추적 사고를 

매개로 적응문제와 관련을 보일 수 있다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갈등지각은 아동의 사회불안과도 

관련을 보인다(Cummings et al., 2003). 부모 간 

갈등이 자기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수

치심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

에서 사회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사회불

안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으로 

간략히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지배적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동기부

터 발달한다(Degnan, & Fox, 2007).

부모갈등과 자녀의 사회불안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갈등은 아동의 

대인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이므로, 부모갈등

이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불안이 높다고 보고

되었다(김은향, 2005). 또한 부모갈등을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불안이 높았

으며(호유나, 2005), 부모갈등의 양상에 따라 

부모 갈등 중에 나타나는 공격성이 아동의 불

안과 관련되었다(Cummings et al., 2003). 특히 

사회불안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허재홍, 

2006; 조용래, 1998; Stein, Walker, & Forde, 

1996). 이런 맥락에서 사회불안은 아동의 학업

수행 및 학교생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적응과 긴밀하게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

다.

아동기 사회불안은 부모갈등 외에도 부적절

한 양육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허재홍, 

2006). 특히 부모 중 아버지가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들은 사회불안을 느끼

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했다(Arrindell, 

Kwee, Methorst, Van Der Edne, Pole, & Moritiz, 

1989).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Stark등(199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거부나 통제를 높게 지

각할수록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

방식이 자녀의 사회불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반추적 사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lark와 Wells(1995)에 의

하면 반추과정은 불안한 느낌, 부정적 자기지

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과거

의 사회적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하여 사회불안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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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울러 반추적 사고는 사회적 상황에

서 발생한 불안, 부정적 자기지각, 부정적 회

상 등을 증가시켜 사회불안을 발생, 유지, 심

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갈등을 위협

적으로 느끼면서 그러한 갈등에 대해 어떠한 

대처능력도 없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부모갈

등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반추

하면서 사회불안을 발생, 유지 및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

째로 부모갈등은 총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

의 정서, 행동 그리고 인지를 포함하여 광범

위하게 발달적 결과와 부정적으로 관련되므

로(이윤주, 2004; Cummings & Davies, 2010; 

Goeke-Morey et al., 2013), 아동의 학교적응과

도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부모갈등은 양육방식(이민식, 1999; Osborn 

& Fincham, 1996; Harold et al., 1997), 반추

(Johnson, et al., 2015) 및 사회불안(김은향, 

2005; Cummings, et al., 2003)을 매개로 학교적

응과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부정적 양육 방식은 반추적 반응(Hilt, et al., 

2012) 및 사회불안(허재홍, 2006; Arrindell, et 

al., 1989)을 매개로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 시기 발달될 수 있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

으로, 반추적 반응과 사회불안을 측정하고 이

러한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부모갈등과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 

지각을 측정하여 학교적응 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기존 학교적응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아동의 반추적 반응을 측정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학

교적응과 관련된 초등 고학년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될 수 있다. 무엇

보다도 아동후기가 시작되는 초등 4학년 시기

는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으

로써 이 시기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 학교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기민희, 김미숙, 2014; Huston & Ripke, 

2006), 좀 더 심도 있게 탐색되어질 필요가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그림 1. 갈등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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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경로와 변인들 간 관련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3

가지 연구문제를 알아 볼 것이다. 첫 번째로 

부모갈등지각,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사회불

안, 학교적응 간에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 

두 번째로 부모갈등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에서 변인들 간에 어떠한 연계성을 보이는가? 

마지막으로 부모갈등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에서 변인들 간에 어떤 직․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모집절차

연구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

교 4학년 아동(만 10세) 288명과 아동의 각 담

임교사들이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여러 초

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 및 담임교사

들의 동의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각 

아동의 가정에 연구관련 설명서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보낸 후, 참여의사를 밝힌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갈등지각, 양육행동지각, 반추적 반응, 사

회불안은 아동들의 보고로 측정되었고, 학교

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들을 통해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참여한 약 288명의 아동 중,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특수아동 일부와 불성실하

게 응답한 아동 등 19명을 제외한 총 26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으로는 남아가 

119명(44.2%)이고 여아가 150명(55.84%)이다. 

형제 순위는 첫째가 44%, 중간이 11%, 막내가 

28%, 외동이 16.7%이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2세(SD=3.65, 범위: 34-57세)이고 어

머니는 41세(SD=3.22, 범위: 32-53세)이다. 가

정의 경제사정은 매우 잘 산다가 27.9%, 잘사

는 편이다가 41.5%, 보통이 27.5%, 어려운 편

이 3%이었다.

측정도구

아동용 측정도구

양육지각.  양육지각은 박영애(1995)가 제작

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 보완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의 3개의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

부․제재양육 지각에 해당하는 10문항을 사용

하였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지각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

다.

부모갈등지각.  부모갈등에 지각은 Grych등

(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 시킨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갈등내용, 지각

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의 4가지 하위

영역의 총 21문항을 사용하였다. 권영옥과 이

정덕(1997) 연구에서 갈등지각의 하위영역의 

Cronbach’s α는 갈등내용이 .75, 지각된 위협이 

.78, 대처효율성이 .69, 자기비난이 .66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갈등내용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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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위협이 .85, 대처효율성이 .76, 자기비

난이 .76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이다.

사회불안.  아동의 사회불안은 La Greca 

(1998)가 제작한 사회적 관계불안척도 18문항

과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적 관계불안 

척도(문혜신, 오경자, 2002) 중, 수행불안 소척

도 9문항을 합하여 총 2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 영역을 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

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 수행에 대한 불안의 4가지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88,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은 .74, 일반적 상황에 불안

은 .69, 수행 불안은 .87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 

.91,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이 .78,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 .82, 수행불안이 .92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반추적 반응.  반추적 반응은 김진영(2000)

이 제작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RDQ를 사용하였다. RDQ는 반추적 

반응, 반성적 반응, 전환적 반응 등의 3가지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추적 반응인 12문항만을 사

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반추적 반응양식

의 Cronbach’s α는 .83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이다.

교사용 측정도구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김용래(2000)의 학교

생활적응 척도를 초등학교 학생에게 맞게 이

점순(2006)이 수정한 것 중, 환경적응의 영역

을 제외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

은 교사적응, 수업적응, 또래적응, 학교생활적

응이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교사적응

이 .91, 수업적응이 .87, 또래적응이 .91, 학교

생활적응이 .90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7이

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교사적응이 .90, 수업적응이 .90, 학교생활적응

이 .90, 또래적응은 .91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

는 .95이다.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빈도 및 상관관

계 분석을 위해 SPSS 24.0을 그리고 연구모

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6.12(Muthén & 

Muthén, 1998-2011)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설정된 연구모형의 각 변인과 변인 내의 

관찰변인들이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지 확인

해 보기 위한 사전검증 단계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Boomsma 

(2000),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χ2 값, TLI, 

CFI, RSMR 그리고 RMSEA를 선정하여 평가하

였다. 적합도 지수들의 평가기준은 TLI와 CFI

는 .90 이상일 때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

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05

보다 크고 .08미만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평가

된다(김수정, 곽금주, 2013, 재인용). SRMR 값

이 .05 이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08은 양호

한 것으로, .10이하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문수백, 2009).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

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사

용하였다. Bootstrapping은 표본의 95% 신뢰구

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매

개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Shrout & 

Bol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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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계수 등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갈등 지각, 거부제

재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 그리고 

학교적응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갈등지각은 

p < .001 수준에서 반추적 반응(r = .425)과 

사회불안(r = .396)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

을, p < .01 수준에서는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

을 나타냈다(r = .168).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갈등지각(r = .499, p <.001), 반추적 반응(r = 

.427, p <.001), 사회불안(r = .243, p <.001)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양육태도

  1. 거부․제재 -

갈등지각

  2. 갈등내용 .489*** -

  3. 지각된 위협 .259*** .380*** -

  4. 대처효율성 .438*** .336*** .404*** -

  5. 자기비난 .347*** .538*** .254*** .250*** -

사회불안

  6. 부정적 평가 .309*** .333*** .459*** .261*** .197** -

  7. 새로운 상황 .056 .072 .186** .134* .064 .385*** -

  8. 일반적 상황 .226*** .211** .182** .273*** .099 .447*** .515*** -

  9. 수행 .127* .248*** .204** .277*** .064 .410*** .516*** .718*** -

반추적 반응양식

 10. 반추적 반응 .427*** .367*** .293*** .384*** .190** .484*** .240*** .439*** .404*** -

학교적응

 11. 교사적응 -.169** -.063 -.011 -.151* -.080 -.033 -.044 -.150* -.137* -.107 -

 12. 수업적응 -.243*** -.115 -.089 -.182** -.139* -.184** .033 -.211*** -.246*** -.193** .581*** -

 13. 또래적응 -.257*** -.060 -.030 -.113 -.085 -.159** .037 -.114 -.090 -.163** .606*** .513*** -

 14. 학교생활적응 -.287*** -.118 -.091 -.179** -.115 -.105 -.075 -.073 -.112 -.177** .520*** .773*** .595*** -

 평균 1.62 1.19 1.83 2.47 2.23 2.03 2.68 1.67 1.97 1.92 4.28 3.92 3.99 4.22

 표준편차 .62 .35 .61 .51 .46 .97 1.16 .71 .94 .89 .66 .84 .77 .73

 최소값 1.00 1.00 1.00 1.40 1.80 1.00 1.00 1.00 1.00 1.00 1.50 1.17 1.50 1.67

 최대값 5.00 2.50 3.00 3.67 3.8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왜도 1.58 1.91 .31 .23 1.16 .85 .23 1.30 1.00 1.14 -1.06 -.75 -.36 -1.00

 첨도 3.68 2.78 -1.01 -.65 1.16 .00 -.85 1.73 .28 .93 1.28 .15 -.70 .59

***p < .001, **p < .01, *p < .05

표 1. 각 하위 척도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N=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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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적응

과는 매우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88, p <.001). 반추적 반응은 p < .01 수

준에서 사회불안과는 정적 상관(r = .516)을,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r = -.194)을 나타냈

다(표 1 참조).

측정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추적 반응은 이론적

으로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문

항의 요인부하량을 균등 분배하는 방식인 요

인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 개의 문항꾸러미

로 구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연구모

형의 모델추정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

에 잠재변인인 각 변인과 변인의 하위 영역인 

관찰변인 간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다소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MI(Modification Indices)값을 확인한 결과, 갈등

지각의 하위요인인 갈등내용과 자기비난, 학

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적응과 또래적응, 

수업적응과 또래적응 사이에 공분산이 확인되

었다.

갈등지각의 하위요인인 갈등내용과 자기비

난을 구성하는 문항들 중에서 가령, 갈등내용

의 경우, ‘부모님은 내 학교 일로 자주 다투신

다’, ‘부모님은 내가 한 일에 대해 다투신다’ 

와 자기비난의 경우,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나 

때문에 다투신다고 하신다.’ ‘부모님이 다투시

는 것은 보통 나 때문이다’ 등의 내용이 유사

한 것으로 확인되어 두 요인 간 공분산을 설

정하였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래와 교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8; Berry & 

O’Connor,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

응의 하위요인인 교사적응과 또래적응, 수업

적응과 또래적응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

을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으로 표

준화회귀계수(요인부하량)는 대체로 .5를 넘었

으며, 잠재변수들 간 관계도 |.235|~|.707|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사이에 높은 상관을 보이고, 거부․

제재양육과 갈등지각 간 상관을 제외한 나머

지 잠재변수들 사이에서는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제한적으로 판별․수렴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에 수정모형의 요인

부하량과 요인 간 공분산이 제시되었고, 수정 

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소 향상되었으며, 

대체로 양호하였다(표 2 참조).

부모갈등지각,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사회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모형의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나타났고, 연구모형의 모델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

으며, 경로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

었다. 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β = 

.707, p < .001), 반추적 반응(β = .475, p < 

.001)과 사회불안(β = .391, p < .01)에 정적으

로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

부․제재 양육지각은 사회불안(β = -.24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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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χ2 df p RMSEA SRMR CFI TLI

연구모형 529.663 265 .000 .061 .062 .908 .896

수정모형 465.502 262 .000 .054 .059 .929 .919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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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RMSEA SRMR CFI TLI

465.502 263 .000 .054 .059 .930 .920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그림 3. 구조모형 검증 결과

경로 B β se t p

갈등지각 → 거부․제재 1.647 .707 .059  12.060*** .000

갈등지각 → 반추적 반응양식 1.785 .475 .121  3.928*** .000

갈등지각 → 사회불안 .925 .391 .148  2.646** .008

갈등지각 → 학교적응 .201 .114 .158 .720 .472

거부․제재 → 반추적 반응양식 .257 .159 .115 1.381 .167

거부․제재 → 사회불안 -.245 -.241 .119 -2.026* .043

거부․제재 → 학교적응 -.278 -.368 .122  -3.026** .002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289 .458 .082  5.595*** .000

사회불안 → 학교적응 -.155 -.209 .088 -2.372* .018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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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과 학교적응(β= -.368, p < .01)에 부적인 

관련을 보였다.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에 유

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β = .458, p 

< .001),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유의하게 부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09, p 

< .05).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경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갈등지각이 학교적

경로 
간접효과

[bootstrapping CI 95%]

갈등지각 → 거부제재 → 학교적응
-.260*

[-.615~-.080]

갈등지각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81*

[-.452~-.005]

갈등지각 → 거부제재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36

[.000~.227]

갈등지각 →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45*

[-.178~-.005]

갈등지각 → 거부제재 →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11

[-.051~.008]

거부제재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50 

[-.002~.324]

거부제재 → 반추적 반응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15

[-.067~.011]

반추적

반응양식
→ 사회불안 → 학교적응

-.096*

[-.224~-.007]

표 6 갈등지각, 양육(거부․제재)지각,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 간접 효과

경로 직접효과 총간접효과 전체효과

갈등지각 → 학교적응
.114

[-.237~.558]

 -.362*

[-.837~-.135]

-.248*

[-.411~-.103]

거부․제재 → 학교적응
-.368*

[-.726~-.093]

.035

[-.018~.320]

-.333*

[-.603~-.062]

반추적

반응양식
→ 학교적응 -

-.096* 

[-.224~-.007]

-.096* 

[-.224~-.007]

[bootstrapping CI 95%]

표 5. 갈등지각, 거부․제재, 반추적 반응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및 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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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미치는 직접효과(β = .114, [-.237~.558])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 간접효과(β = 

-.368, [-.837 ~-.135])와 전체효과(β = -.248, 

[-.411~-.103])는 유의하였다.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이르는 직

접효과(β = -.368, [-.726~-.093])와 전체효과(β 

= -.333, [-.603 ~-.062])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총 간접효과(β = .035, [-.018~.320])

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추적 반응에서 학교

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직접경로가 없

기 때문에 총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는 동일

하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96, 

[-.224~-.007]).

다음으로 갈등지각과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 효

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갈등지각이 

거부제재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β 

= -.260, [-.615~-.080]), 갈등지각이 사회불안

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β = -.081, 

[-.452~-.005]), 갈등지각이 반추적 반응 및 사

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β 

= -.045, [-.178~-.005]) 각각의 간접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이 학

교적응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반추적 반응이 사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

응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 하였다(표 6 참

조).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에 대한 지각이 초

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

로에서 관련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연계성

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학교적응 관련 변

인들 간 상관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그림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부모갈등지각, 

양육지각(거부․제재),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

안, 그리고 학교적응 간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

해 검증하였다. 세 번째로 각 변인들 간 직․

간접적 경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부모갈등 지각은 반추적 반응 및 사회

불안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즉 부모의 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갈등이 자기 때문이라도 지각하며, 그러한 갈

등에 잘 대처할 수 없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반추를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과 반추적 반응과의 

연합을 보인 Johnson등(2015)의 연구 결과와 일

치되는 맥락이다. 또한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불안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갈등지각이 아동의 사회불안과 관련

을 보인 Cummings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일

치된다. 그리고 부모갈등 지각이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갈등에 대한 

위협적 지각과 대처효율성에 대한 지각이 부

정적인 발달적 결과 및 아동적응과 관련을 보

인 연구들(Cummings & Davies, 2010; Grych et 

al., Grych et al., 2003)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갈

등지각과 반추적 반응과는 정적 상관을, 학교

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양

육을 거부적이고 제재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

수록 부모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부모갈등 지각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 높은 상

관을 보인 이민식(1999)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그리고 거부제재 양육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반추적 반응 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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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통제적 양육이 청소년기 초기 반추적 사고

와 더 관련된다는 Hilt 등(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반추를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사회불안이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Clark와 Wells(1995)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수행이 끝난 후에도 이전 수행 및 

상황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반복적으로 함으

로써 과거 수행을 더욱 부정적으로 기억하여 

사회불안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추를 더 많이 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도 반추가 

사회불안을 발생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부적

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갈등 지각은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반추적 반응, 그리고 사회불안 각각에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갈등을 위협적

으로 느끼며, 갈등의 주원인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또 그러한 갈등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부모의 양육을 

더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였다는 것이

다. 또한 그런 아동들은 반추적 사고를 더 많

이 하였고, 사회불안도 더 높게 나타내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부모갈등이 양육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아동의 심

리적 적응과 관련된다는 Cummings(1994)의 연

구 결과와 일치되는 맥락이며, 부모갈등이 부

모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양육행동이나 양

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노지형과 송현

주(2007)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지각은 반추적 

반응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적응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부

모의 양육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이는 양육방식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 가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

하며 아동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

인임을 제안한 Osborne와 Fincham(1996)의 연구 

그리고 Harold 등(1997)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

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

정적인 양육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준 결

과는 긍정적 양육방식이 아동의 학업수행적응

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김수정과 곽금주

(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에 유의미하

게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아동의 사회불안

은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아동

중기 때부터 측정될 수 있는 반추적 사고는 

청소년기 초기에 일관되게 부 적응적 발달과 

관련을 보였는데(Rood et al., 2009), 본 연구에

서는 아동 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 4학

년 아동들의 반추적 반응이 아동의 사회불안

에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이러한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Rood등(2009)의 연구

결과가 일치되는 양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서 반추적 반응이 부적응적

인 심리적 발달과 관련을 보였다. 따라서 기

존 연구에서 보다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반추

적 반응이 심리적 발달과 관련을 보인다고 제

안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반복적인 연구

를 통해 반추와 심리적 발달 간 관련성이 일

관되게 나타나는 시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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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미

치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 효과를 분

석하였다. 우선 갈등지각이 학교적응에 이르

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3가지 경

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학교적응과 관련되었

다. 첫째 경로는 갈등지각이 거부․제재양육

지각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는 부모갈등이 통제적 양육

을 매개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었다는 

Belsky(1981)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며, 부모갈등은 아동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

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Cummings(2001)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양상이다.

둘째 경로로, 갈등지각은 사회불안을 매개

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연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사회불안과 관련을 

보인다는 Cummings 등(2003)의 연구, 부모갈등

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불

안이 높았다는 호유나(2005)연구, 그리고 사회

불안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학업성취도를 낮추

고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허재

홍, 2006; Stein et al., 1996)에서 나온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즉 부모갈등을 자기 탓

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

끼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사회불안을 야

기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불안은 또래

관계 뿐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교적응과 

부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로로, 갈등지각은 반추와 사회불안

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아동들은 부모갈등을 통해 반추를 

발달시키고 이러한 반추는 사회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어서 결국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부모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반추적 사고를 발달시

킨다는 Davis와 Forman(2002)의 연구와 부부갈

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할 때 반추적 반응을 하

였다는 Johnson 등(201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그리고 반추적 사고는 사

회불안을 발생․유지 및 심화시킨다고 주장한 

Clark와 Well(1995)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

치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부모갈등에 어떠

한 대처도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대처 중재로서 반추적 반응에 의존할 수 있으

며, 그러한 반추적 반응을 통해 우울이나 불

안 등의 부적응적인 심리를 발생, 유지, 그리

고 심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학교적응

에 미치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

석한 결과,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아동

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아동

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는 신

정희(2010)연구와 일치된다. 또한 부정적인 양

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면서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는 김수정과 

곽금주(2010)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을 매개

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반추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수

행이 끝난 이후에도 이전 수행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여 과거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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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킬 뿐 아니라 유지․심화시키므로(Clark & 

Wells, 1995), 결국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모갈등 지각이 학교적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

았다. 요약하면 부모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그리고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

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양육지각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

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후기가 시작

되는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적

응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아동의 심리적 

특성으로 반추적 반응을 측정하여 초등 고학

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아동발달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갈등과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지각을 측정하여 아동의 반

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과의 관련성 및 학교적

응과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도 연구의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아

동과 아동의 각 담임교사를 통해 관련 변인들

을 측정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경로 분석에 초점

을 둠으로써 변인들 간 세부적인 관련성을 심

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모형을 

근거로 변인들 간 세부적인 관련성에서 또 다

른 변인과의 중재 및 조절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나 

애정적 양육특성이 부모갈등, 반추적 반응 그

리고 사회불안을 조절하여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 4학년 아동의 반추적 반응양식이 

아동의 또 다른 발달적 결과와 일관되게 관련

을 보이는 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언급된 연구문제를 추후 분석함으로써 

초등 고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동의 학

교적응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

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이해를 통

해 이후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유익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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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style, their rumination, social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280 

children (4th year) and 10 homeroom teachers participated. Each child completed questionnaires on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by their homeroom teachers' reports.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was highly correlated with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Ruminat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reveal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influenced their school adjustment and was mediated by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dition, our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nd children's rumination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their social anxiety. 

Key words : parenting conflict,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control, rumination, social anxiety, school adjustment


